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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겨냥한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고 밀턴 프리드먼 한때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을 탓하지 말고,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정치인을 탓하라는 말이다. 

론 폴 전 하원의원은 인플레이션을 “미국인을 겨냥한 숨겨진 세금”이라 불렀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20% 이상 상승했고, 4인 가족 기준 연간 생활비는 2만 달

러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현대화폐이론(MMT)을 

적용한 결과다. 

MMT는 정부가 필요할 만큼 돈을 찍어 지출할 수 있다는 급진적 경제이론이다. 본질적

으로 이는 인플레이션을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되는 ‘비가시적 세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다.  

이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의회의 통제권 밖에서 운영되는 비민주적 과세다. 그 

결과 달러는 이제 국민의 근로가치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미국인을 겨누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연방준비제도를, 근로자들의 부를 정부가 선호하는 계층에게 

이전하는 거대한 재분배 도구로 전락시켰다. 팬데믹이 끝날 무렵, 미국의 억만장자 

650 명은 순자산이 1 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봉쇄하고 독립기념일조차 마음껏 기념하지 못하게 하던 그 시기,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수조 달러의 부가 돌아갔다. 

문제는 이들이 억만장자라는 사실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에서 부가 형성되는 

방식이 점점 왜곡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유시장에서는 이윤이란 것이 본래 혁신과 노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 하지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부가 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 

2020년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연준(Fed)은 무에서 창조한 4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

어 막대한 정부 지출을 감당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경제적 비극이 없었더라면, 그 주장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

로 이것은 인플레이션(더 많은 달러가 더 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쫓는 상황)의 전형적인 

공식이 되었다. 정부의 봉쇄 조치가 공급을 줄였고, 연준이 유동성을 늘리면서 인플레이

션의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현대화폐이론(MMT)을 이용해, 국민의 생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찍어내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다시 3%

를 넘었고, 연준은 통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에서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압박은 단지 코로나19 지출 때문만이 아니다. 그 근본 원인은 36조 달러에 달하

는 국가부채, 즉 미국인 1인당 10만 달러가 넘는 빚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이는 수십 년

간 무분별한 정부 지출이 우리 경제와 국가에 초래한 결과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정부는 적자를 지속하며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는 없다. 역사는 그런 정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바이마

르 공화국, 로마 제국,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통화가치의 붕괴와 그에 따른 하이퍼인플

레이션 속에 무너졌다.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치인들이 달러를 

남용해 국민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인플레이션을 무기로 국민을 겨누는 정부와 ‘아메리칸 드림’이 공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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